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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지않는잔인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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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운동을법정에세운냉전공안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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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신현칠선생님께서 참으로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일제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를 살아오시면서 그 치열했던 삶과 사상의 편린들이 담긴‘변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변
하고 있다’를 삼인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1917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선생님은 일찍이 해박한 한문학에 바탕하여 마르크스주의에 입문하셨고 일본유학과 항
일운동과정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1년간 구금과 강제추방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조국해방과 함께 당에 입당, 진
보언론의 이론부문에서 활동하셨고 전쟁시기 합법공간에서는 문화선전성에서, 북으로 후퇴시기엔 자강도 인민보
논설기자로 활약하셨습니다. 1953년 통일염원을 안고 남녘에 오셨다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0년
옥고를 치루시고 1962년 출소하셨습니다. 
그러나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감호처분(구속)당하고 이 악법이 폐기되기 바로 전 1988년까지 13년의
옥고를 치루고 비전향으로 출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오마이뉴스. 성서와 함께. 대학생창작교실 자료집 등에 사회평론 종교담론 문학이론 등 해박한 논리
를 기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12월 뇌졸중으로 입원 이듬해 초까지 치료받으시느라 한때 쓰시기를 멈추
기도 했었지만 읽고 쓰기가 생활화되신 선생님의 강인한 집념은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처분을 당한 13년의 빼앗긴
시간을‘사각지대에서’로 정리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2년 옥중시조집‘필부(匹夫)의 상(像)’과 시집‘흐르지
않고 고인 물’을 개마서원에서 펴내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책)속에는 한평생을 청렴으로 살아오신 조선 선비의 강인함과 멈출 수 없는 변혁논리 무한한 창조적 생
활신념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천외(天外)에던지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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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시위꾼(?)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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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장기수신현칠선생님께서
책을출간하셨습니다.



후원회소식 213호 15



16



후원회소식 212호 17

7월후원회시사강좌는여름휴가철을맞아쉽니다. 

양심수후원회가장기수선생님과함께하는
이북 화보기는한시적으로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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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시대에갇혀있는‘우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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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대의아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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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구속중인양심수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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